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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가스, 2006년 수급 “이상무”
발전부문 사용량 줄어 … 오만 12만톤에 카타르 6만톤도 거의 성사

2005년 12월 중순 강추위에 따른 사용 급증으로 비상이 걸렸던 천연가스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강추위가 지속됐던 2005년 12월 중순 40만톤 이하까지 떨어졌던 천연가스 재고가 최

근 65만톤 수준으로 회복됐다.

추위가 어느 정도 풀리고 천연가스 수급문제가 제기되면서 발전부문에서 천연가스 사용을 줄였기 때문이다.

현재 천연가스 재고는 65만톤으로 안전재고 수준인 70만톤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는 

수준으로 판단된다.

또 최근 오만에서 12만톤의 천연가스를 추가로 확보하고 카타르에서 6만톤을 확보하는 것도 성사단계에 있

는 등 천연가스 도입물량이 추가로 확보돼 여유물량이 늘어났다.

산자부 관계자는 “최저재고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도입물량도 추가로 확보해 이변이 없는 한 2006년 겨울 

천연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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